
일본섬유업계 - “프로슈머 시대”의 개막 

 

일본의 섬유업계는, 그 동안 지속되던 “대량생산시대(大量生産時代)·대량

소비시대(大量消費時代)”가 막을 내리고, 다음으로 “프로덕츠(products : 생산

품)와 컨슈머(consumer : 소비자)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소비자가 원

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"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. 이 과제를 풀기 위

하여 인프라·스트럭쳐(infra·structure : 산업기반)를 정비하면서 마케팅이론, 

QR(Quick Response : 생산·판매·재고 등의 정보를 컴퓨터에 의하여 즉시 조

치하는 방식), SCM(Supply Chain Management :  製販一體化管理) 등을 구축하

여 왔다. 이와 같은 발전이 꾸준히 추진되어, 변화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

오르기 시작하였으나, 소비자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·스타일(life style)이 급

변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“개인소비(個人消費)”의 열기가 식어버렸다. 

그러면서 섬유업계에 급속히 클로즈·업(close·up)된 것은 소비자 한사람 

한사람 즉 개(個)에의 “대응(對應)”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. 생산자측에게는, 

지금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SCM의 체인(chain)을 뛰어넘어 “개(個)” 즉 

소비자에게 끝없이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. 이것이 바로 

“프로덕츠”와 “컨슈머”가 서로 융합(融合)하여 하나가 되는 “프로슈머

(prosumer)시대”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. “개”대응은 어패럴 상품의 경우 커

스텀·오더(custom order : CO) 방식이 “개” 대응 즉 고객마다의 대응으로 되

어 있는데, 패턴·오더(pattern order : PO)는 최소의 공통항(共通項)으로 묶은 

“개의 집합체”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. 

예를 들면 신사용 수트(suit : 상하 정장 양복)의 패턴·오더는 양복감과 디

자인 디테일·옵션(detail option)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, 이들의 조합(組合)

이 많아지면 “개” 대응처럼 보일 뿐이다. 



그러나 현실적인 “개” 대응은 같은 종류의 가치관이나 “라이프·스타일”별

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타겟(target : 목표)을 더욱 세분화(細

分化)하여야한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. 현실적으로 최근의 PO의 동향을 

보면 양복감이나 옵션의 종류나 조합의 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. 궁극에는 

“극소로트화(極小 lot 化)”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어패럴·비즈니스에서는 

“얼마나 세분된 소로트”가 가능하느냐에 따라 어패럴·메이커가 만들어 내려

는 비즈니스·모델이 달라진다. 

일본 전국에 판매망을 갖고 있는 백화점이나 GMS(General Merchandise 

Store : 종합수퍼)와 같이 많은 점포를 내고 있는 대기업들은 “개” 대응에 못 

미치는 “준(準)·개” 대응수준으로 타겟을 낮춘 “매스·프로덕츠(mass 

products)” 기획의 개성화, 차별화로서 가능한 한 다양한 상품을 제안하는 방

향으로 추진될 것 같다.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기업이나 니치(niche : 새로운 

비즈니스기회가 숨겨져 있는 시장의 틈새)기업들이 IT(Information Technology : 

정보기술)를 활용한 네트워크·시스템(net·work system)을 구축하려는 움직임

도 있다. 어패럴 IT분야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CG(Computer 

Graphics)와 CAD(Computer·Aided Design : 컴퓨터에 의한 디자인), 잉크·젯

·프린터(ink·jet·printer) 등을 활용한 소량 생산 시스템들이다. 

오리지널·프린트·디자인(original print design)방식은 신사복 1벌부터 온·

디맨드·생산(on·demand 生産 : 수요자의 주문에 따른 제품생산)을 가능하

게 하며, 디자인 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“개”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. 프린트 

방식은 천연소재, 피혁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, 매우 정밀한 분해·출력(出力)

으로 선염(先染)과 같은 표현도 가능하고, 또한 컴퓨터 홈페이지의 웹(web) 

비즈니스에 의한 가능성도 크다. 

고객 서비스에 의한 “개” 대응에는 점포에서 고객의 주문을 직접 받아 만



드는 “커스터마이즈(customize)”도 있다. 진즈를 점포에서 주문 받아 고객이 

원하는 대로 가공해주는 경우는 좋은 예가 된다. 최종제품의 모습은 결정하

지 않고 소로트의 미완성품을 만들어, 소비자의 주문을 직접 받아 “하나밖에 

없는 제품”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. 


